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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품이 세계 최대  슬
이스크  공장을 짓고 호부일 본

인  동에 들 다.
충  음 군 원 산 단

에  진 동 품의 새 공
장은 대  호만5부40㎡타 건 면
 5000㎡ 규모다.   호00 원

의 사  투 됐다. 이 공장
에 는 월 300t 규모의  슬
이스크  생산이  능 다. 기
존 경기 안산공장 생산능 (월 
50t)의 6  규모다.
새 공장에는 공장  장  세

과 살균이  동으  이뤄 는 
‘C도P  스템’  등 최신 설 를 
설치 다.  

동 품은 미   슬 이
스크  브랜드 ‘미니멜츠’를 
제 는  사다.  난해 호65
원의 매출을 거뒀다. 호북북7년 

미니멜츠 제 를  음 
을 때는 미 에  제 을 
워  만드는 수준에  쳤다. 
만  체 연 (착&D)을 

통해  은    한 제품
까  만들고 있다. 미니멜츠는 
주  랍에미리 (UE) 폴

란드 등 해외 7곳에 위  제
사를 두고 있다.
동 품이  한 대표

인 제품은 ‘미니멜츠 슬 ’다. 
기존  슬 이스크 이   
혹5 까  떨 는 초 온 냉
동고에  보관해   는 것과 
달리 이 제품은   호부 의 일

반 냉동고에  보관이  능
다. 제품 운송과 판매  이전

보다 훨씬 쉬워져  슬 이스
크 이 널리 퍼 는 데 큰  할
을  다. 크기를   키운 ‘미니
멜츠  ’  동 품이  체 
한 제품이다. 혹0호6년에는 ‘

슬빙수’를 내놓을 예정이다.
동 품은 신제품을 미  

본사에 ‘ 수출’ 는 것을 논
의 중이다. 혹0호0년  보한 
     판권을 통해 몽

골 대만 홍콩 등에는 이미 수
출을  다.  내에 는 올
해 터 획S혹5·CU·세븐일레븐 
등 주요 편의 에 제품을  기
  다.  동안 물량이 달  

일  편의 에만 공 다  
신공장 준공으  판 를 넓혔
다. 동 품은 최근 롯데제과
와 공동으   슬 이스크
을 판매 기   다.
계난경 동 품 사장은 “새 

공장 준공으  세계에   장 
큰  슬 이스크  제 설
을  췄다”며 “ 내뿐  니라 
일본 등 해외 진출을 본 할 
예정”이라고 말 다. 
  안재광 기자 ahnjk@hankyung.com 

중소기업

외출땐 기저귀 가방 … 펼치면 아기 침대  변신
혹0호혹년 3월  느 날타 한  체
에   케팅 과장으  일 던 고
민  씨는  들과  께  당에 
다.  사  중 태 난   호년 된 

둘째  이   이 들었다.  만 
이를 눕힐  땅한 곳이  었다. 
에  기 귀를 갈  할 때  
찬 다.  는 생 다. “

기   디 나 편 게 누울 수 있
으면 좋을 텐데납.’

리고 호년 뒤  는 ‘해피리안’
을 설 타  방과 휴대용  기 침대
를 결 한 ‘누보 ’을 내놨다. 누보
은 평소에는 기 귀 등을  는 
방으  사용할 수 있다.  방을 

펼치면  은  기 침대  변한다. 
반응은 뜨거웠다. 고민  해피리
안 대표는 “주 들 사이에  소문
이 나면  누  판매량이 호만5000
를 넘 다”고 말 다.

○여행과 명절 때 유용한 누보백
누보 은 ‘새롭다’는 뜻의 프랑스
 ‘nuv망’에  따온 이름이다. 
만 새 운  이디  혁신

인 제품을 만들었다는 의미에  
었다.  는 “ 방 내 를 두꺼운 
드  만들  펼치기만  면 

기  누울 수 있는 푹신한 침대  
된다”고 설명 다.
고 대표는 누보 의 장 으  

편의 과 청결 을 꼽 다.  는 

“수 공간이 넉넉해  을  거
나 명절에 장거리 이동을 해  할 
때 기 귀 등을 대량으   을 수 
있고 휴대용 침대  이용할 수 
있다”며 “이 때문에 휴 철과 
타 설을 앞두고 주문이 밀 든다”

고 말 다.
최근엔 중동 흡기증후군

(유E착S·메르스)으  문의  평
소보다 두   늘었다. 

고 대표는 “전염 이 돌고 있
만 예방 종 등으   기를 데리
고 반드  외출해   는 경우  
있다”며 “ 기를 최대한 위생 인 
공간에 눕히기 위해 누보 을 
는 이  많 졌다”고 소 다. 
세  간편 다.  는 “내  

드와 외   방은 분리   능
며 모두 세 기에   한 번에 빨
면 된다”고 덧붙 다. 이 제품은 

기  태 났을 때 터 호년6 월
까  사용할 수 있다. 종류는 두 

 옆으  맬 수 있는 크 스
과 등뒤  매는  이 있다.

○출산 선물로 입소문 
소문이 나면  최근  이버 등

에  ‘출산 선물’  천  위 상위
권에  르기   다. 올 상반기
(호~6월)에는 이미  년 전체 매출
을 달 다.  난해 매출은 3 원 
수준이었다.
이 같은  장세에 힘   통
을  장 고 있다. 현재 누보

은  타  울렛타 면세  등 
프라인 매장 호00 곳에  판매
되고 있다.  체 온라인몰은 물론 
소셜커머스 등에   매할 수 
있다.

만간 해외 장 공략에  나
설 계 이다. 고 대표는 “ 내 전
에 참 한  이 있는데 이때 제

품을 본  이 들 터 주문이 
이 고 있다”고 설명 다.  히 
중  등    에  좋은 반
응을 얻고 있다. 

는 “중 은 산 제한 정 이 
완 되고 있   장  능 이 크
다”며 “해외 전 에    참
해 해외 장  에 노 겠

다”고 말 다. 
  김희경 기자 hkkim@hankyung.com 

가방 내부 두꺼운 패드로

에서 아기 눕히기 쉽게

마들 사이에 입소문

누적판매 1만5000개 돌파

中 등 해외 장 개척 나서

  해피리안‘누보백’
美 본사도 반한 ‘미니멜츠’

동학 품, 세계최대 공장 가동

중진공, 全지 본부·지부서 수출 지원 ‘무 2일’ 행군 … 에스원 신입사원의 최종 관문

중소기 중 는 해외   활
를 위해  진 중인 ‘글 벌 청

년  멘토링사 ’에 참 할 멘
토 기 을 모 한다. 글 벌 청년

 멘토링사 은 제  생산
기술과  휴설 를 보 한 중소
기 이 해외에   기를 원
는 청년  를 돕는 프

램이다.
중기중 는  반기에 

으       와  종 5
를 선정한 뒤 이에  는 멘토 기
과 예   를 맺 준다. 멘토 
기 은 내년 상반기에 6~7 월간 
기술타 노 우타  휴설  제공타 
분 투  등으  청년  를 돕
는다. 준 를  친  들은 내
년 중반께 해외  진출한다. 멘토 
기 은 제  분  중소기 이면 
모두 신청할 수 있다. 

중소기 진흥공단(이사장 
운·사진)은 엔 와 중동 흡기증
후군(메르스) 사태 등으  
움을  는 중소기 을  원 기 
위해 수출 원  무를 3호  전 
본 ·   대한다고 호부일 
표 다.  동안 중진공은 호6  
본 에 만 수출 원  무를 

해왔다.
3호   본 · 는 관할 
 내 중소기 의 수출 애 를 파
해 중진공이 운 는 수출

융타  교 타  판   원 등 다양한 수
출 원 사 과 연계  원한다. 
 대표상품   굴해 해외 판매 

실  및 현  소  평  등  장
 정보를 종 한 뒤 ‘수출 스 상

품’으   할 계 이다.

중진공은 
중소기  수
출  변  대
를 위해 내수
기  중에  
수출 의  
한 중소기

 최고경 (CEO)를 대상으
 ‘글 벌퓨 스클럽(호6   타 

혹부0 사)’  결 할 예정이다.
글 벌퓨 스클럽  원사는 수

출 실무타 수출 컨설팅타 글 벌 CEO 
멘토링 등 다양한 프 램을 
원 는다. 수출  과  나 난 기
을 수출협의  등에  켜 

‘내수기 →수출기 →수출  소
기 ’으  키워나갈 계 이다.
   이현동 기자 gray@hankyung.com 

호부일  전 6   울 중  에스원 
사 . ‘무 혹일’  군을  친 신
사원 6부명이    다. 고  신
고를  고 현장에 출동 는 ‘첨단
보안 ’ 신 사원들   제  후 
경기  양주  팔당 을 출 해 
밤새  를  으며 본사까  3부㎞
를 걸 왔다.  현표 사장을  롯
해  원진이 나와 이들을  다.
신 사원들은 호층  에  율

동 등 준 한 장기 랑을 한 뒤 앞
으 의 다 을 이 기 다. 인근 
당에   침  사   께 다. 

이  사의 이름은 ‘파란(破卵)캠
프’(사진)다. ‘알을 깨고 나온다’는 
뜻이다.

 에스원은 매년 5~6 례   70
명의 현장출동  원을 뽑는다. 

대 분이 전문대졸  정규 이
다.  사 뒤엔 호혹주간 연수를 
한다. 무 혹일  군 등 체  훈련
을  롯해 ‘ 심(작망u心· 음 훈
련)’타 봉사활동 등 다양 게 짠 프

램을 통해 다. 이런 교 을 
는 것은 보안 계에  에스원

이  일 다.

이  사   군으  출동 원
들의 ‘군기’를  은 것은  난해
터다. 인재 원  원장인  노
천 상무는 “보안   상 출동
원이 고 의   열쇠까  맡게 되
는데 간  ‘ ’을 느끼고 흔들리
는 경우  있다”며 “사고를 방
고 현장에  힘든 상황이 생  
침 게 대응할 수 있게 훈련
는 과정”이라고 설명 다.
에스원은 호부50 명인 출동 원 

숫 를 연말까  혹000명 수준으
 늘릴 계 이다.   사장은 “전
  의 대 들과  무협 을 

맺고 우수한 인재를  을 생 ”이
라며 “ 사   전에  기 할 
수 있을 것”이라고  혔다. 
  김정은 기자 likesmile@hankyung.com 

전  주요 편의점에 공급

홍콩·대만 등 본격 수출

미   수출도 논의 중

글로벌 청년창  멘토링

중기중앙회, 참 기  모집

고민석 해피리안 대표가  ‘누보백’의 기능을 설명 고 있다.   김희경 기자

뉴스카페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(art@hankyung.com)로 응모받고 있습 다. 
한국경제신문 홈페이지(event.hankyung.com)를 참조 세요.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=성광유 의 스마트 방범 스템창 윈가드 (042)583-
9121 △펠리 크의 비타플러스 (051)971-4799 △삼일렉트로 스의 스마트키 
KL테CK (032)209-8203 △해피리안의 누보백 070-8780-9998 

동 품 신공장 준공 에 참석한 
계난경 동 품 사장(왼쪽)과 톰 
모  미 멜츠 C시O .   동 품 제공

< 슬아이스크림 브랜드>


